
V a n i l l i n시장“혼란" 상황
U B E·E u r o·중국산 등 과당경쟁 … 롱프랑 71% 점유

국내 V a n i l l i n시장이 가격상승과 시장 점유를 두고 혼란한 상황에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메이커들의 과당경쟁으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되었던 바닐린이

I T T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2 0 ~ 3 0 %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앞으로 2자리수의 가격 상승 조짐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지속적인 엔고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당 가격경쟁으로 저가로 공급되던 바닐린시장에서 I T T가 공급을 중단·철수하면서 그

시장을 놓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나 최근 공급의 일시적 감소와 더이상 저가의 가격경쟁이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들어 노르웨이산 바닐린이 수입되면서 기존 생산기업들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국내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1 2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9 3년말부터 20~30% 상승하여, 현재

1 5 ~ 1 7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바닐린 공급기업은 롱프랑을 비롯

해, 일본의 UBE, 유럽의 Euro Vanillin 등이 있으며 롱

프랑이 7 1 %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 공급량은 롱프랑 5 0톤을 비롯해 UBE 9.5톤,

Euro Vanillin 7.4톤이며 최근 저가의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가격은 공급기업과 수요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역상사를 통해 수요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가격은 K G당 1만8 0 0 0원 내외이며 천연 바닐린의 경우 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공급되는 바닐린은 페놀을 주원료로 한 Guaiacol 바닐린과 펄프에서 추출한 Lignin 바닐린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원희트레이딩이 롱프랑제품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으며, 신성무역이 Euro Vanillin의

Lignin 바닐린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외에 영림화학이 UBE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바닐린은 80% 이상 제과용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빵 및 육가공, 아이스크림, 초콜렛, 그리고

제약용으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바닐린의 수요량은 제과기업의 수요증가로 9 2년 6 0톤에서 9 3년도 7 0톤으로 17% 증가했으며, 최근

제과업의 둔화로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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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바닐린수입현황( 1 9 9 3 ) (단위: KG, 달러)

중 량 금 액구 분

미 국

일 본

노르웨이

중 국

합 계

4 9 , 7 0 0

9 , 5 5 2

7 , 4 0 0

3 , 5 0 0

7 0 , 1 5 2

6 4 7 , 0 0 0

1 3 2 , 0 0 0

1 0 6 , 0 0 0

3 5 , 0 0 0

9 2 0 , 0 0 0


